
 

사진제공 : 공원여가과 김지석

북서울꿈의숲 
생태 3호

봄부터 여름까지 피는 노랑 빛깔의 민들레는 모두 똑같아 보이지만  

민들레(토종)와 서양민들레로 크게 나뉜답니다~

오늘은 민들레(토종)와 서양민들레의 다른 점을 살펴볼까요?

민들레(토종) 민들레(토종)는 연한 노란색을 띄며 총포가 꽃을 감싸고 있어요 

흰민들레(토종)
잠깐! 흰민들레(토종)도 있어요~ 이름처럼 흰색 꽃을 피우는데 마찬가지로 

총포가 꽃을 감싸고 있어요. 

서양민들레
서양민들레는  외국에서 들어온 ‘귀화식물’이예요. 

진한 노란색을 띄며 총포가 꽃을 감싸지 않고 뒤로 누워(젖혀져) 있어요 

[총포]
꽃대 끝에서 꽃을 받치는 비늘같이 생긴 기관으로

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내가 만드는 민들레꽃!

만드는 법

01 색종이, 연필, 가위, 풀, 도화지를   
준비해 주세요. 

04 동그랗게 말린 색종이를 꽃이 
핀 것처럼 바깥쪽으로 펼쳐주세요. 
민들레 꽃 완성!

02 노란색종이를 길게 자른 후 반으로  
접어 주세요. 접힌 부분에 1cm 정도 
간격을 두고 선을 긋고 가위로 그림과 
같이 잘라 주세요. 

05 이번에는 초록색종이를 반으로 접은 
후 연필로 뾰족뾰족 잎을 그려주세요. 
그림을 따라 가위로 잘라서 펼치면 
초록색 민들레 잎이 완성됩니다!

06 도화지에 민들레 꽃과 잎을 붙여주면 
나만의 민들레 꽃밭이 완성! 

03 잘라진 노란색종이의 접힌 부분을 
잡고 동그랗게 말아 풀칠을 해주세요. 
그럼 꽃잎 1차 완성입니다. 

만든이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생태강사 손성애

도   움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코디네이터 김정희, 공원여가과 김윤희

도화지에 나만의 민들레 꽃밭을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   색종이, 연필, 가위, 풀, 도화지

도움말   �1. 가위질이 필요할 때 꼭 부모님께서 도와주세요! 

	      2. 색종이와 도화지가 없는 경우 스케치북 또는 공책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3.�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이용해 스케치북에 색칠을 하면 나만의 색종이가 완성된답니다!

              4.� 꽃잎을 만들 때 가위로 좀 더 촘촘하게 잘라주면 더욱 풍성한 민들레꽃잎이 됩니다. 

              5. 꽃잎이 잘 말리지 않는다면 연필을 대고 돌돌 말아주세요~

          꿀Tip!
냉장고나 벽에 자석 또는 핀으로 고정하여 

민들레꽃 액자로 활용도 가능해요!


